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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용자의 감정이 슬픔, 화남, 두려움 등의 부정적 상태에 있을 때 심리상담기법이 적용된 대화를 

통해 그 감정을 해소하는 개인 맞춤형 챗봇 에이전트(agent)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챗봇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부정적 감정을 호소할 때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부정적 감정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감정상태의 크기를 질의

를 통해 인식한다. 그리고 인식된 감정의 크기에 따라 챗봇은 완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 제시

되는 방법의 예로 사용자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슬픔의 상태에 있을 때 사용자에게 원인을 찾도록 대화를 유

도한다. 챗봇이 유도하는 대화의 형태나 방법은 심리상담 기법 중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슬픔의 상황에서의 챗봇 에이전트를 설명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personalized chatbot agent that relax the user's emotions through a conversation in which 
psychological counseling techniques are applied when the user's emotions are in a negative state of grief, anger or 
fear. The chatbot agent in this paper recognizes that the user is in a state of negative emotion through dialogue with 
the user, and the magnitude of the emotional state is recognized by inquiry. Then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perceived emotion, the chatbot suggests a way to ease it. For instance, the present chatbot encourages the user to 
find a cause when he or she is in a state of sadness with no known cause. The form or method of conversation 
induced by chatbot was developed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mong psychological counseling techniques. 
This paper describes the chatbot agent in the situation of sa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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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챗봇(Chatbot)은 사용자의 질문에 적절히 답하거

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기반의 대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1]. 
현재 챗봇은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에 탑재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제어하며, 독거노인의 경우 집안에 있는 AI 
스피커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진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다[2]. 
스탠포드대학의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스타트업인 

워봇(Woebot)의 AI 상담 프로그램은 130개국에서 

16~90세의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다[3]. 
사람과 대화를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워봇은 상담 초반에 자신이 로봇임을 밝히고 사용

자들의 기대치를 낮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뉴질랜드 스타트업 소울머신즈(Soul Machines)는 

인공지능 음성대화 기술은 IBM 왓슨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챗봇 나디아(Nadia)를 개발했다[4]. 
나디아는 여배우인 케이트 블랜챗(Cate Blanchett)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웹캠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인식

하여 대화한다. 
한국에서는 휴마트컴퍼니가 모바일 심리상담 서

비스 ‘트로스트’를 운영하면서 2018년 머신러닝 기

반 감정분석 솔루션 ‘감정스캐너’ 기능을 출시했다

[5]. 이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고민을 텍스트로 

300자 정도 작성하면 감정 상태를 슬픔, 좌절, 사랑 

등 8가지로 분석한 후 사용자에게 상담적 조언을 

하고 상담자를 선택 할 수 있게 한다.
국내외 동향에서 보듯 감정 인공지능은 국내보다

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워봇의 설립자

가 말하듯 상담자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자를 찾지 못해 병을 키

우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현대인들도 주거, 교육, 
복지, 직장,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담을 받으러 

갈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고, 사회적 편견에 의

해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꺼려한다. 또

한 상담접수기간과 상담의 초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개인이 적절한 상담을 적절한 시점에 받기

가 쉽지 않다. 만약 챗봇이 사용자와 편안하게 대화

하면서 개인의 상담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별, 상황별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상기 이유

로 적절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대인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심리상담 챗봇은 불안이나 

우울증에 특화되어 개발된 워봇과 달리 다양한 부

정적 감정(슬픔, 화남, 두려움, 짜증남, 외로움 등)에
도 잘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본 논문의 

챗봇은 문자 기반 대화를 통해 현재 감정이 부정적

인 상태인지를 인식하고, 그렇다면 그 크기가 얼마

인지를 자가 평가하게 하고, 적절한 대화를 통해 그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감정이 차분한 상태가 되도

록 유도하며, 상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용자의 동

의하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상

담이 가능케 하는 심리상담용 챗봇 에이전트 설계 

기법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심리상담의 정의 및 사용자 범위

한국 상담심리학회에서는 심리상담을 현재 심리

적 어려움과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당면한 문제해결

과 자기이해를 돕고, 앞으로 삶에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도록 협력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6].
본 논문에서 챗봇으로 구현하는 심리상담은 사용

자에게 단회기성 심리상담 수준의 순간적 감정에 

대한 내담자와의 대화라고 정의한다. 보통 심리상담

은 하나의 주제로 10회 혹은 10주 정도를 상담한다. 
여기서 단회기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한번 상

담실을 찾아서 해결하는 수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시기 및 상태를 7가지로 보고 있

다. 즉, 대인관계가 어려울 때, 정서조절이 어려울 

때,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공부 방법 및 전략이 

필요할 때, 진로탐색 및 결정이 어려울 때,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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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 되는 실존적 문제를 겪을 때이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챗봇은 7가지 상태에서 정서조절 관련

하여 슬픔이 강할 때 이를 대화로써 완화하는 부분

을 다룬다. 

2.2 분노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학위논문을 분석한 학

술논문[7]에서 분노는 경미한 짜증에서부터 격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정서 상태에 따라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정서 중 하나로서 생

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고, 
Crockenberg(1981)는 분노를 스트레스 및 좌절에 대

한 자연적 반응으로 정의[8] 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

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상담효과를 메타

분석한 논문[9]에 의하면 많은 분노조절 프로그램 

중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

는 다루지 않는 분노의 정의를 설명하는 이유는 슬

픔과 분노를 같은 선상에 두고 심리상담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분노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인지행

동치료법이 슬픔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2.3 슬픔

심리상담 대상으로서 슬픔을 다룬 연구는 한승희

[10]의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질적 슬픔을 주

제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따라서 분

노의 경우와 달리 기질적 슬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개발된 바도 없으며,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실험적 연구 문헌도 없다.” Winch는 슬픔은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할 

때, 정서적 상처가 사라질 때 슬픔이 사라진다고 하

였다[11]. 
많은 연구 문헌을 조사한 결과 슬픔은 단기적으

로 느끼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슬픔자체를 줄

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파

악하여 행하거나 순간적으로 감정을 환기시키는 것

이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위의 분노에서 설명하였듯 정신과적 측면에서 슬

픔을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하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

하고자하는 챗봇 인지행동치료법을 적용하여 시나

리오를 작성하였다. 

2.4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치료는 능동적이고 직접적이며, 단기간

의 구조적 심리치료의 형태로서, 개인의 정서와 행

동이 대개는 인지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동적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치료기법을 통해 

수정하고 행동치료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감정과 

행동양식에 변화를 유도하는 치료기법이다[12]. 
 본 논문에 적용한 인지행동치료의 핵심기법으로

는 소크라테스식 질문, 구조화하기와 심리교육, 인
지적 재구조화, 행동기법 등이 있다[13]. 이 기술들

은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증상을 감소시키는 

유용한 도구들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챗봇 콘텐츠 작성에 적용하였다. 

2.5 감정모델

본 논문에서는 심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하

기에 용이하고, 개개인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연구하

기 수월하기 때문에 공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러셀(J. A. Russell)의 감정차원 모델(Circumplex 
model)을 이용하였다. 

기쁨, 슬픔과 같이 사람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복합적 감정(Mixed feelings)은 Rusell & Barrett의 모

델에서 표현할 수 없다[14]는 단점이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복합감정을 다루지 않는다. Russell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독립적 매개 변수인 pleasure(쾌감정

도)를 가로축으로, arousal(각성)을 세로축으로 구성

한 2차원 감정공간 상에 21 종류의 다양한 감정을 

맵핑했다[15].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자의 감정을 2차원 감정

공간 좌표계의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여 (0, 0)의 상

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SAD 상태에 있어서 좌표가 (-5, -2)
라면 질의응답을 통해 감정의 좌표가 (0, 0)으로 수

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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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ussell의 감정차원 모델
Fig. 1. Russell‘s circumplex model

2.6 ChatScript

챗스크립트(ChatScript)는 자연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봇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로, 1990년에 

제정 된 인공지능 학계 연례행사인 뢰브너상에서 4
차례 상을 받은 개발 툴이다. 챗봇 개발에 챗스크립

트를 사용한 이유는 오픈소스 공개 목적으로 개발

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코딩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

들도 누구나 혼자서도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개발 툴을 선정하였다[16].   

Ⅲ. 챗스크립트를 이용한 시나리오 작성

챗스크립트에서는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규칙

(Rule), 토픽(Topic), 컨셉(Concept)으로 코드를 작성

한다. 

3.1 규칙

그림 2와 같이 규칙은 콜론(:)과 괄호로 분리가 

되며, 규칙타입, 라벨, 패턴, 출력문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의 종류에는 챗봇이 먼

저 얘기할 때 적용하는 규칙인 t:, 사용자가 평서문

으로 말했을 때 대응하는 규칙인 s:, 사용자가 질문

했을 때 대응하는 규칙인 ?:, 문장의 종류와 상관없

이 사용자가 말할 때 대응하는 규칙인 u:가 있다. 

그림 2. 규칙의 기본 요소 4가지
Fig. 2. Four basic elements of the rule

그림 3. 구현된 규칙
Fig. 3. Rules in scenario

그림 2는 사용자가 의문문으로 “you like meat?"
라고 입력할 경우에만 “I do.”라고 출력하게 하고, 
라벨이 MEAT인 규칙을 예시한 것이다. 

그림 3은 시나리오에 구현된 규칙이 챗스크립트

상에서 동작하는 모습이다. 사용자가 “I feel sad”라
고 입력했을 때 “oh, why are you sad?” 라고 대답

하도록 규칙을 구성하였고, 구성된 규칙이 동작되는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reset”은 챗스크립트 

규칙을 새로 시작하는 명령어로, 사용자의 감정에 

따라 챗봇의 대답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입

력하였다. 

3.2 토픽

챗스크립트에서 토픽은 연관된 규칙들을 모아 놓

은 논리적 집합체로 사람의 대화 방법 및 관리를 

흉내 낸 것이다. 본 에이전트에서는 주제별로 토픽

을 구성하였고 그림 4에서 보듯 순서도와 주제를 

묶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챗봇의 토픽은 총 11개
로 구성되어있다.



Journal of KIIT. Vol. 18, No. 3, pp. 1-10, Mar. 31, 2020. pISSN 1598-8619, eISSN 2093-7571 5

그림 4. 구현된 토픽
Fig. 4. Topic in scenario

그림 5. 토픽의 기본 요소 3가지
Fig. 5. Three basic elements of the topic

그림 5의 예로 토픽의 선언법을 설명하면, 토픽

키워드에 나열된 단어들인 school, university, learn 
중 하나가 사용자의 입력문에 있는 단어들과 일치

하면 해당 토픽 즉 school 토픽이 활성화되고 토픽

에 소속된 규칙들 중에서 일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사용자 입력문에 있는 단어가 여러 토픽에 걸쳐 있

다면 챗스크립트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토픽들을 차

례로 검토하게 되므로 다른 토픽들 간의 키워드들

이 중첩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컨셉

챗스크립트에서 동의어나 유사 개념의 모음, 또
는 관련된 요소들의 집합을 컨셉이라고 한다. 이는 

사용자가 비슷한 뜻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표현하는 

것에 대해 챗스크립트가 잘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림 6. Concept의 기본 요소 3가지
Fig. 6. Three basic elements of concept

그림 7. 본 챗봇에 사용된 컨셉
Fig. 7. Concept used in the current chatbot

그림 6은 컨셉의 선언에 대한 예제이다. 컨셉의 

키워드에 나열된 단어들인 die, dead, gone, pass 
away 중 하나가 입력되면 컨셉 이름인 die로 묶여

서 관리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그림 7은 챗봇 에이전트에 작성된 11가지 컨셉이

다. 상담에서 사용되는 컨셉은 주로 10번 emotion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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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나리오

아래의 시나리오는 챗스크립트에 작성된 시나리

오 중 사용자가 감정 상태를 이야기 했을 때 상담

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이 토픽에서 miss, fight, hate 등의 단어를 사용자가 

말하게 되면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판단하게 되고 

아래에 작성된 시나리오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위의 시나리오 진행을 설명하면 사용자가 “I miss 
Mom.”이라고 입력하면 위의 상담토픽이 활성화 되

고 챗봇은 아래의 시나리오대로 “What happened to 
Mom?” 이라고 응답하게 된다. 

topic:~RECOGNIZE_CAUSE_EMOTION keep repeat [miss 
fight hate] 
#!x This topic is a Counselling service topic, about miss fight hate 
#!x Topic name is ~RECOGNIZE_CAUSE_EMOTION 
 #! about miss emotion 
   u: ( I miss _*1 ) $emotion = sad $name = '_0 
     ACT; counsel, EMOTION; $emotion, WHY; $name, 
     What happened to $name?
     #! ex) $name died two years ago.

     a: ($name * ~die ~number [day week month year] ago) 
        ACT; counsel, ^gambit(~EVAL_EMOTION)
     #! ex) $name is die       
     a: ($name * ~die) ACT; counsel, Oh. You are sad 
        because $name is dead. When was it?
        #! ex) two years ago.
        b: ( * ~number [day week month year] ago)
           ACT; counsel, Oh. Sorry to hear that. 
           ^gambit(~EVAL_EMOTION)       
      #! ex) $name is far away.
     a: ($name * far away) ACT; counsel, Oh. You are 
       sad because $name is far away. Where is $name?

Ⅳ. 시스템 구성

그림 8은 사용자가 부정적인 감정(슬픔, 화남, 두
려움, 짜증남, 외로움 등)에 빠져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용 챗봇의 전체 알고리즘 흐름을 나

타낸다. 먼저 사용자의 말에서 감정과 관련된 단어

를 검출하여 챗봇의 변수 $mood에 그 단어를 저장

한다. 일례로 “I feel sad now.”라고 하면 sad라는 감

정 관련 단어를 $mood에 저장한다.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감정의 원인을 아는지 여

부를 사용자에게 물어본다. 왜냐하면 현재 감정의 

발생 원인을 모르는 경우와 아는 경우의 상담 접근

법이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게 하면 내

담자가 스스로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후자의 경

우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든 구체적 이유와 감정의 

주관적 강도를 5점 척도로 사용자가 말하게 한다. 
이는 상담기법 중 하나인 감정 객관화를 통해 객관

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감정의 주관적 강도가 1∼2, 즉 약한 경우에는 

감정의 원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챗봇은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 준다. 그 다음

에 사용자가 현재 감정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관해 

조금 더 말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서 원하는 경우 계

속 얘기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분이 나아졌

는지를 확인한다. 기분이 나아졌으면 계속 상담하기

를 원하는 지 물어보고, 계속 상담을 원하면 감정의 

강도를 물어보고 상담을 원치 않으면 종료 여부를 

확인한다.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일정시간(예를 

들어 1분) 동안 기다림으로써 상담의 ‘기다려주기’ 
기능을 수행한다. 기다려주기가 끝나면 다시 감정의 

주관적 크기를 묻는다. 
감정의 주관적 강도가 3∼5, 즉 강한 경우에는 

그 감정과 관련하여 잠재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사

용자가 현재 감정에 잠재된 원인에 관해 더 말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서 원하는 경우 계속 얘기하게 하

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분이 나아졌는지를 확인한다. 

Ⅴ. 상담용 챗봇 에이전트 실행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챗스크립트를 기반으

로 구현한 개인맞춤형 심리상담 챗봇 에이전트의 

실행 예를 보인다. 사용자의 감정이 슬픔 상태에 있

을 때 심리상담 기법이 적용된 대화를 통해 그 감

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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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1~2)

HIGH
(3~5)

그림 8. 시나리오 순서도
Fig. 8. Scenario diagram

그림 9. 챗봇 에이전트의 슬픔 시나리오 도입부
Fig. 9. Introduction to the sadness scenario for chatbot

agents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챗봇이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부분을 캡처한 화면이다. 사용자가 “I feel 

sad”라고 입력하면 챗봇 에이전트의 대화 관리 키워

드인 act 라벨에 counsel이라고 적힌 부분(act: counsel)
에서 볼 수 있듯이 카운셀링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그림 10은 심리상담 대화의 전체 흐름이 보이도

록 에이전트의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그림 8에 소

개된 슬픔 시나리오의 흐름 순서대로 사용자의 슬

픈 감정 관련 단어를 인식하여 슬픈 감정에 대한 

이유와 원인 및 챗봇이 어떤 대답이나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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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챗봇 에이전트 슬픔 시나리오
Fig. 10. Chatbot agent sad scenario

그림 11. 챗봇 에이전트 슬픔 시나리오 (명상제안)
Fig. 11. Chatbot agent sorrow scenario (promise proposal)

그림 12. 챗봇 에이전트 상담내용 저장
Fig. 12. Save chatbot agent consultation content

대화에 등장하는 Leo는 Mina가 기르던 강아지로

서 2주 전에 죽었다고 가정한다. 사용자가 기르던 

강아지의 죽음에 대한 정보와 오늘 Leo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 그리고 사용자가 그 당시에 어떤 행동

을 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챗봇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주기를 원

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를 보면 사용

자는 지난밤 꿈에 Leo를 보았고 그 꿈은 이전에도 

꾼 적이 있다. 또 사용자는 그 꿈을 꾼 후에 음악을 

들으며 기분전환을 시도하였다. 
챗봇은 사용자에게 음악을 듣는 것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뒤, 사용자가 “yes”라고 대

답하면 향후 똑같은 꿈을 꾸면 음악을 들려주겠다

고 약속한다. 또 사용자는 그 꿈을 꾼 후에 음악을 

들으며 기분전환을 시도하였고 챗봇은 사용자에게 

음악을 듣는 것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

어본 뒤, 사용자가 “yes”라고 대답하면 향후 똑같은 

꿈을 꾸면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만약 같은 시나리오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챗봇은 그림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음악이 아닌 명상을 새

롭게 제안한다. 명상이 종료되면 상담을 지속 할 것

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림 12에서는 상담 종료 시 상담내용을 저장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부분으로 상담내용 저

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

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저장하도록 구성

한다.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감정이 슬픔, 화남, 두려

움 등 부정적 상태에 있을 때 심리상담 기법이 적

용된 대화를 통해 그 감정을 해소하는 개인맞춤형 

챗봇 에이전트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심리상담용 챗봇은 사용자가 부정적 감정 상

태에 있을 때 대화를 통해 현재 감정 상태와 크기

를 인식하고, 인식 된 감정의 크기가 큰 경우 다른 

이유나 삽화적 기억이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 확인

하고 그에 대해 인지행동치료의 치료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위로가 담긴 격언이나 문장을 인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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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재생하거나, 명상하는 방법을 추천함으로써 

감정을 완화시킨다. 감정의 크기가 작은 경우 그 대

상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계속 말하게 하고 공감함

으로써 조금씩 감정을 완화시키게 하고 대화에서 

챗봇이 보이는 반응은 인지행동치료 및 상담치료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슬픔에 대한 시나리오 예시만을 

보였지만 향후 모든 부정적 감정에 대한 챗스크립

트 용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적용가

능한 챗봇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향후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효과성 검증법은 테스터들을 모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적 및 부적 정서척도

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

전과 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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